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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로스쿨이 형사법 교수 자리를 

놓고 2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채

용절차를 진행한다. 직위해제 상태인 조국 前

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교

수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자리를 비운 데다 

지난해 정년퇴직한 이용식 교수의 후임을 찾

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

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. 로스쿨 체제에

서 실무가 교수가 늘어나면서 희귀해진 학계 

출신 교수를 찾지 못해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

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.

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지난달 2021학년도 

제1차 전임교원 채용공고를 냈다. 형법과 민

법 분야에서 한 명씩 뽑는다. 서울대학교 로스

쿨이 형법 교수 채용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

음이 아니다. 지난해와 2019년에도 형법 교수 

채용절차를 진행했었다.

서울대학교 관계자는 “2019년부터(형사법 

교수)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임자가 없어 

뽑지 못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 같은 상황은 현재 로스쿨 교육시스템의 

목적이 실무가 배출에 치중되면서 학문으로

서의 법학이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

않다는 지적도 나온다. 로스쿨에 임용되고 있

는 교수들 가운데 판사·검사·변호사 등 실

무가 출신이 선호되면서 기존 학계 출신의 이

론 교수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이다. 

2020년 정년퇴직한 이용식 교수는 독일에서 

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계 출신 교수다.

실무교수 늘어나면서 희귀해진 학계 출신 

‘구인난’ 

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“로스쿨에서 실무

가 선호 현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특히 형사법

학계에서는 순수 학자가 사라지고 있다.”며 

“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

것이 실무 관련 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

부분도 있지만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

것 같아 우려된다.”고 말했다.

또 다른 교수도 ‘학계 출신 교수가 퇴임했기 

때문에 이미 있는 실무가 쪽보다는 학계 출신

을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’이

라며 “실무가 출신이 학계로 와서 연구나 공

부를 열심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

있다. 로스쿨 교수진의 실무가 쏠림 현상은 전

체적으로 봤을 때 법학계 퇴조 양상으로 이어

질 수 있다.”고 했다.            (출처/법률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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